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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older adults' social network of neighbors and friends on their successful aging, and th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The survey was condu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administered to 523 older adults aged 60 or older living in G cit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1.0 program.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scores of successful aging and ego-resilience were higher than the median score (three points), which was found to be positive. The average size of the social network of neighbors and friends was 9.62 people and emotional support from neighbors and friends was observed to be higher than informational and instrumental support. Ego-resilience played the role of complete medi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ze of the social network of neighbors and friends and successful aging. Also, this study found that ego-resilience showed a partially mediating effect of the degree of support from neighbors and friends on successful aging. Therefore, the size of the social network of neighbors and friends indirectly influenced successful aging through ego-resilience. The degree of support from neighbors and friends directly influenced successful aging and also indirectly influenced successful aging by increasing ego-resilie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implications for social welfare policies designed to enhance social networks, ego-resilience, and successful aging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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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오늘날 노인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 고령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 및 고령화에 의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인구 그 자체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가족부양방식, 소비방식, 고용방식 등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다양한 노년층의 등장으로 은퇴 이후 길어진 노년기의 행복한 삶과 성공적인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노년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가족학, 보건의료,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Rowe & Kahn(1998)이 주장한 바와 같이, 성공적인 노화는 신체적ㆍ심리적ㆍ사회적 측면에서의 성공을 포괄한다. 질병이 없이 신체적ㆍ인지적 기능이 유지된다면 이웃ㆍ친구 등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 신체적ㆍ정서적으로 성공적인 노년을 보내는 노인들은 가까운 사람들과 원만하게 잘 지내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자주 경험하며, 편안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도 노인의 교육수준(Noh 2014; Lee & Park 2015; Song et al. 2016), 주관적 건강상태(Yoon & Um 2015; Yang 2018; Yoo & Kim 2019; Kim 2020), 주관적 경제상태(Lee & Park 2015; Yoon & Um 2015; Kim 2018; Yang 2018; Jeon 2019) 등 다수의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 및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노인부부가구 및 노인 1인가구 증가 등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인가구에 대한 보호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Statistics Korea 2021)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488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3.7%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였다. 또한 고령자 가구 중에 노인부부가구는 33.0%, 노인 1인가구는 34.2%인 것으로 나타나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노인만으로 이루어진 가구 비중 역시 더 증가하고 있다. 노인의 가족 동거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가족의 기능을 보완해 주는 이웃 및 친구와 같은 비공식적 관계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즉, 지역사회 내에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이웃 주민들뿐만 아니라 동시대를 살면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해 온 친구관계망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사회복지실천현장의 목소리와 맞물려 중요한 화두로 인식되고 있다.

      비공식적 관계망으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는 여러 연구를 통해 노인의 신체적ㆍ심리적 안녕 등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부터 여러 학문 분야에서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면서 Choe & Lee(2003)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의 비공식적 관계망의 중요성을 언급하였고, 이 관계망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Cho 2002; Lee 2006), 성공적인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Kang 2012; Kang 2013). Lee(2017)는 가족의 기능이 축소되면서 노인의 친구 관계는 사회적 관계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으며, 친구는 가족만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인식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족돌봄의 사회화로 인해 성공적 노화 요인 중에 이웃ㆍ친구의 지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으므로 가족지지와 친구지지를 분리시켜 지역사회에서의 노인돌봄에 대한 의미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연구(Yoo & Kim 2019)도 있다.

      노화과정에서 신체적ㆍ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하게 된 것이 자아탄력성인데, 이는 회복탄력성이라 불리기도 하고 적응유연성과 유사한 개념으로도 많이 쓰인다. 자아탄력성은 인간이 스트레스와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회복하는 기능이고(Garmezy 1993), 인생의 역경을 극복하고 적응해 나가는 능력이다(Reivich & Shatte 2002). 이러한 자아탄력성은 노인들이 삶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만한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Ko 2018). 지금까지 자아탄력성은 대부분 부적응을 유발할 위험이 큰 환경에 있는 아동ㆍ청소년 그리고 역경에 처한 집단들이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어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간혹,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성인 초기나 특정 직업군에 집중되어 있어 노인 대상의 자아탄력성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에 대한 연구대상을 인생 후반기의 노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관계망이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자아탄력성이나 회복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Son 2019; Kwon 2020), 이웃ㆍ친구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며(Jang 2014; Son 2019), 회복탄력성이 성공적 노화에 정적영향을 미친다(Dilip et al. 2013; Park 2018)는 연구들이 있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아탄력성을 매개로(Jang 2017) 성공적 노화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Jang(2014)은 노인이 단순히 사회적 지지를 받아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노인 자신의 탄력성이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하였다. 즉, 다양한 지지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노인의 성공적 노화 수준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노인의 이웃ㆍ친구관계망이 성공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치고, 노인의 이웃ㆍ친구관계망과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성공적 노화, 이웃ㆍ친구관계망, 자아탄력성은 노년기에 중요한 심리적, 사회적 자원으로서 삶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노인을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 이웃ㆍ친구관계망,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들의 이웃ㆍ친구관계망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러한 변수들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를 촉진할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성공적 노화
        성공적 노화는 기원전 4세기 키케로(Cicero)가 쓴 훌륭한 노화(good aging)의 본질에 관한 수필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Torres 2002). 1986년 미국노년사회학회에서 ‘성공적 노화’ 주제를 채택하면서 성공적 노화가 주목을 받게 되었고, Rowe & Kahn(1987)이 ‘인간노화’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 실제로 1980년대 중반까지 심리적 무기력, 생물학적 노쇠 등 노화의 부정적 측면이 강조되었으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건강하고 지적 수준이 높은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의 긍정적인 측면인 성공적 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성공적 노화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었으며, 잘 늙기, 우아하게 늙기, 건강한 노화, 긍정적 노화, 생산적 노화 등으로 명명되고 있다(Jeon 2007). 또한, 성공적 노화는 노년기 생활만족도, 심리적 안녕감, 삶의 질, 노화에의 긍정적 적응 등과 관련하여 연구되었으며(Kang 2014), 정신건강, 적응, 인생 만족도, 심리적 안녕, 사기 등의 용어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Rowe & Kahn(1998)은 노인의 건강상태, 신체적ㆍ인지적 기능, 심리적 특성, 사회관계, 생산적 활동의 5가지 영역 간의 영향력과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에서 성공적 노화의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이는 질병과 장애 위험을 최소화하고, 높은 수준의 신체적ㆍ인지적 기능을 유지하며, 활기차게 인생에 참여하는 것이다. Ryff(1989)는 성공적 노화를 심리적 측면에서의 통합 즉, 자기수용, 자율성, 개인적 성장,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생의 목적, 환경에의 적응 등 긍정적 기능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다. Wong(1989)은 신체적으로 쇠퇴하더라도 심리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성공적 노화로 보았다. Baltes & Baltes(1990)는 선택ㆍ적정화ㆍ보상(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SOC) 모델로 성공적인 노화를 설명하였는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측면에서 쇠퇴나 감소를 경험할지라도 적절한 활동을 선택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적정화하며, 손상이나 손실된 것을 보상하는 SOC 전략을 사용하면 효율적인 삶을 유지하고 성공적인 노화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연구에서 Lee(2011)는 성공적인 노화를 개인이 심리적, 사회적으로 삶에 잘 적응하고, 높은 수준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을 긍정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주관적 만족감이 높은 복합적 감정 상태를 성공적 노화라고 하였다. Noh(2014)는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건강상태를 잘 유지하며, 최적의 건강상태가 지속되도록 건강 행위를 수행하고,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산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성공적 노화로 정의하였다. Yoo & Kim(2019)은 성공적 노화를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측면 등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노년기의 삶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적응함으로써 삶의 만족과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성공적 노화는 노년기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잘 적응해가는 과정으로서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한다는 전제가 성립할 때 가능하다.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 전 연령대에서 노년기를 자신의 미래로 생각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과거와 현재를 수용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나이 듦이 정신적으로 성숙해가는 발달과정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노화를 자율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자기효능감 및 자아통합감 유지를 위한 계속적인 성숙과 발달의 과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성공적 노화가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 유무, 배우자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상태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성공적 노화를 살펴본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다(Noh 2014; Yang 2018; Yoo & Kim 2019; Kim 2020; Yang et al. 2021)는 연구가 있는 반면에 남성이 여성보다 성공적 노화 정도가 높다(Shin & Lee 2009; Kim & Chung 2016)는 연구가 있으며, 성공적 노화에 성별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Jeong 2011; Jeon 2019)는 연구도 있어 성별에 따른 성공적 노화 결과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차이 역시 연령이 낮을수록 성공적 노화 정도가 높다는 연구(Noh 2014; Yoon & Um 2015; Kim 2018)와 연령은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Jeong 2011; Kang 2012; Jeon 2019; Kim 2020)는 연구도 있어 연령에 따른 성공적 노화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다. 교육수준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게 나타나 (Kim 2008b; Shin & Lee 2009; Kang 2012; Noh 2014; Lee & Park 2015; Song et al. 2016) 전반적으로 연구결과가 일치하였다. 종교 유무와 관련하여 종교가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Hong 2002; Noh 2014; Lee & Park 2015; Yoon & Um 2015; Kim 2018; Yang 2018)하였으나, 종교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Youn & Park 2010; Kang 2012; Jeon 2019; Kim 2020)는 연구도 많아 종교 유무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이 일치하지 않았다.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없는 노인보다 성공적 노화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Kim 2008b; Shin & Lee 2009; Kang 2012; Noh 2014; Lee & Park 2015; Kim 2018). 노인의 건강상태에서는 노인 스스로 지각하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객관적인 건강상태보다 더 중요하며, 노인이 건강하다고 느낄수록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Yoon & Um 2015; Yang 2018; Yoo & Kim 2019; Kim 2020). 또한,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다고 인지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았다(Lee 2012; Jeong et al. 2013; Lee & Park 2015; Yoon & Um 2015; Kim 2018; Yang 2018; Jeon 2019). 특히, Kang(2012)의 연구에서 독거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적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성공적 노화 간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노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 및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성공적 노화에 대한 성별, 연령, 종교의 영향력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웃ㆍ친구관계망과 성공적 노화
        인간은 모두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주고받는다. 노년기에는 건강 악화와 직장에서의 은퇴,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 또는 친척,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 등의 사망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위축되고, 사회적 지원도 줄어들게 된다. 사회적 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개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Kang 2012) 노년기의 사회적 관계 축소를 예방하고, 이를 유지 및 확장하는 것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노년기에는 신체적, 경제적 자원의 고갈을 경험하게 되므로 노인들이 생활에 적응하는 데에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자녀와 함께 사는 확대가족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가족의 기능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이웃이나 친구 등 비공식적 관계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즉, 이웃ㆍ친구가 정서적인 말벗뿐만 아니라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일상생활 속의 도구적 도움 등 가족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웃 주민들과 동시대를 살아오면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 친구들에 의한 관계망 구축은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요소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관계망은 크게 구조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구조적 특성은 사회적 지지를 받는 사람에 초점을 두며, 관계망의 크기, 접촉빈도, 접촉밀도, 관계 지속기간 등 지지의 객관적ㆍ양적 측면을 의미한다. 기능적 특성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바탕으로 지지의 내용과 만족감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망이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긍정적 기능에 해당한다. House(1981)는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속성을 사랑, 친근감, 신뢰, 감정이입과 같은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서비스, 사회적 자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적 지지,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도구적 지지와 긍정적 자기 평가, 수용, 긍정적 환류와 같은 평가적 지지 등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 정보적 지지로 분류하였는데, 정서적 지지는 자신이 보호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서 위기 상황에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심리적 안녕과 애착을 말한다. 도구적 지지는 가사 일이나 간호 등 물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을 의미하며, 정보적 지지는 정보, 충고, 환류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Sandler et al. 1989). 사회적 관계망은 구조적ㆍ기능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다차원적, 복합적인 개념이며, 구조적인 틀 안에서 기능적인 역할이 가능하므로(Park & Park 2013) 구조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웃ㆍ친구관계망의 크기, 거주근접성, 접촉빈도, 전화통화빈도 등 구조적 특성과 정서적, 도구적, 정보적 지지 등 이웃ㆍ친구지지정도를 의미하는 기능적 특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구조적 특성에서, 노인들은 일차적으로 가족, 친구, 이웃 등의 비공식적 관계망의 구성원들로부터 가장 빈번하게 도움을 받고 있는데,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클수록,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다고 보았다(Kang 2012). 다음으로 기능적 특성에서, 노인의 이웃ㆍ친구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유지되기 때문에 가족보다 좀 더 자발성이 반영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이웃ㆍ친구와의 관계가 좋으며, 이웃ㆍ친구의 지지 등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 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Choe & Lee 2003; Kang 2012; Jeong et al. 2013; Yeo 2013; Kim 2014; Kim & Park 2015; Yoon & Um 2015; Song et al. 2016; Sa et al. 2017; Seo 2018; Son 2019; Yoo & Kim 2019). 특히, Yoo & Kim(2019)의 연구에서 성공적 노화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가족지지보다 친구지지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의 역할 및 기능의 감소로 가족보다 이웃ㆍ친구에 의지하는 노인들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노인은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친구, 이웃, 지역사회 등에 소속감을 느끼고, 타인과의 의미 있는 만남에 대한 충족감을 경험하며,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인지한다는 것이다(Shim & Yoon 2014; Kwon & Hyun 2021).

        이러한 연구를 종합해 보면, 노인들은 이웃이나 친구 등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웃ㆍ친구관계망을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나누어 이러한 특성이 성공적 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탄력성(Resilience)은 1950년대에 Block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으며, 국내에서는 ‘레질리언스(resilience)’라는 용어가 자아탄력성, 회복탄력성, 적응유연성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연구자에 따라 탄력성, 심리적 건강성, 회복력, 자아탄력성, 극복력 등 다양하게 혼용되고 있다(Hong 2006). 자아탄력성에 대한 관심은 고위험 아동들을 연구하는 발달 연구자들 사이에서 시작되었으므로(Masten 2001) 초기에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Choi 2019; Lee & Yang 2019; Jo 2022). 자아탄력성은 긍정 심리학에서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과 정신건강을 연구할 때 주로 등장하며, 긍정 심리학의 관점에서 탄력성은 개인이 스스로 역경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서 노년기 부정적 영향에 대한 보호 기제로 탄력성의 역할과 기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Choi 2010).

        자아탄력성에 대해 Ko(2018)는 심각한 삶의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나아가 인간의 능력이 더욱 풍부해지는 것으로, Park & Hyun(2007)은 인간이 통제하기 힘든 역경을 견뎌내는 심리ㆍ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성격차원의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Choi(2019)는 노년기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상실감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심리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자아탄력적인 노인은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활동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힘든 경험들을 잘 헤쳐나가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들이 겪고 있는 것들을 구조적으로 인식하여 스트레스 상황에 잘 적응하며, 자신의 삶에서 긍정적인 신념을 유지하는 능력이 있다. 또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높은 자신감과 자기 존중감을 지니고 있으며, 인지적ㆍ사회적 기술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Jang 2001). Jo(2022)는 노인들이 노화로 인해 자신의 능력과 힘을 잃더라도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좌절하지 않고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기존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노년기 삶을 즐기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자아탄력성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은 노년기에 더욱 필요한 기능(Lee & Yang 2019)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자아탄력성을 스트레스나 역경의 상황일지라도 자아 기능을 잘 회복하여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거나 개인이 더 성숙해지는 긍정적인 내적 적응기제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아직까지 노인의 자아탄력성과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유사개념인 회복탄력성 연구를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노인의 이웃ㆍ친구관계망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에 있어서도 이웃ㆍ친구관계망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아서 전반적인 사회적 관계망 및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를 함께 살펴보았다.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이나 회복탄력성에 정적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과(Ciarrochi & Scott 2006; Moon & Lee 2018; Park & Kim 2019; Son 2019; Kwon 2020), 높은 회복탄력성이 성공적 노화를 촉진시킨다(Dilip et al. 2013; Lee et al. 2021)는 연구결과는 노인의 자아탄력성이 사회적 지지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지만 탄력성의 간접적인 매개경로를 통하여(Jang 2017) 성공적 노화 수준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다. 이와같이 자아탄력성은 노년기의 성공적 노화 수준을 높이는데 주요한 변수이며, 노인의 이웃ㆍ친구관계망에 따라 영향을 받고,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인의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이웃ㆍ친구관계망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변수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G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523명을 대상으로 선행연구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1:1 면접과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20년 3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였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인 관련 시설이 폐쇄되어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주로 공원, 등산로, 시장, 조기축구회 등의 장소에서 활동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원에게 설문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일부는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조사하였고, 설문지를 직접 읽고 응답하기 어려운 노인에게는 1:1 면접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600부를 배부하여 568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에 응답이 부적절하거나 만 60세가 안 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유효한 523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측정도구
        
          1) 성공적 노화
          An et al.(2009)의 중ㆍ노년 성인층 대상의 성공적 노화 척도와 Kim(2008a)의 성공적 노화 척도, 그리고 Kim(1988)의 자아통합감 척도를 수정ㆍ보완하여 재구성한 Park(2012)의 성공적 노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성공적 노화 척도는 자율적인 삶, 적극적 인생참여, 자기효능감, 자아통합감을 포함하여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응답 범주는 ‘전혀 아니다=1’, ‘항상 그렇다=5’의 Likert 5점 척도로서 24점에서 120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문항들의 내적 일치도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값은 0.94로 나타났다.

        

        
          2) 이웃ㆍ친구관계망
          이웃ㆍ친구관계망의 구조적 특성은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Litwin 1995)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이웃ㆍ친구관계망의 구조적 특성은 이웃ㆍ친구관계망 크기, 거주근접성, 접촉빈도, 전화통화빈도로 구성되었다. 이웃ㆍ친구관계망의 크기는 단일문항으로 하여 사람 수가 관계망 크기의 점수로 사용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망 크기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거주근접성은 ‘걸어서 10분 미만’ 1점에서 ‘해외 거주’ 7점까지의 범위를 갖고, 접촉빈도 및 전화통화빈도는 ‘거의 매일’ 1점에서 ‘만나지 않거나 연락하지 않음’ 8점까지의 범위를 갖는다.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이웃ㆍ친구와의 거리나 접근빈도가 낮음을 의미하므로 역코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웃ㆍ친구관계망의 구조적 특성을 여러변수를 통해 살펴보았지만, 이웃ㆍ친구관계망은 주로 가까이 살면서 자주 접촉하는 것이 특징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웃ㆍ친구관계망의 구조적 특성을 대표하는 변수로 이웃ㆍ친구관계망 크기를 사용하였다.

          이웃ㆍ친구관계망의 기능적 특성은 Yoo(2000)의 사회적 관계망 척도를 Jang(2010)이 9문항으로 재구성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 정보적 지지이며, 하위요인별로 각각 3문항씩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이웃과 친구에게 얼마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지를 ‘전혀 아니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까지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노인이 지각하는 이웃ㆍ친구관계망의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 정보적 지지를 모두 포함한 이웃ㆍ친구지지정도 척도를 이웃ㆍ친구관계망의 기능적 특성변수로 사용하였고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값은 0.89로 나타났다.

        

        
          3) 자아탄력성
          노인의 자아탄력성은 Block & Kreme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y Scale: ERS)를 Yoo & Shim(2002)이 번안한 뒤 수정ㆍ보완한 14문항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까지이며, 자아탄력성의 점수범위는 14점에서 7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탄력성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값은 0.88이었다.

        

        
          4)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포함하여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종교 유무,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건강상태를 측정하였다. 주관적 경제상태 및 주관적 건강상태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상태는 높게, 건강상태는 양호하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조사자료는 통계프로그램 SPS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이웃ㆍ친구관계망, 성공적 노화, 자아탄력성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하는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내적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값을 산출하였고,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의 이웃ㆍ친구관계망, 성공적 노화, 자아탄력성 간의 영향력과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과 Baron & Kenny(1986)의 4단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여 z값을 제시하였는데, 이 z값이 z>1.96 또는 z<-1.96을 만족하는 경우에 매개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Ⅳ. 결과 및 고찰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Table 1과 같다. 노인의 성별에 따른 분포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연령은 60대가 가장 높은 가운데 평균연령은 69.70세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27.5%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무학 순이었다,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75.0%를 차지하였고 동거가족수는 본인과 배우자 2명인 경우가 45.9%로 가장 많았고, 평균 동거가족은 2.53명이었다. 종교 유무에서는 49.2%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월 생활비는 101-150만원이 29.1%로 가장 높았다. 주관적 경제상태는 ‘보통이다’와 ‘약간 어렵다’가 각각 55.8%, 22.8%를 차지한 가운데 평균은 2.95점(범위 1-5)으로 중간값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이다’가 46.5%로 가장 많았고, 평균은 3.23점(범위 1-5)으로 중간값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523

          
          

        

        
          
            
              	Variable
              	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
            

          
          
            	Gender
            	Male
            	239
            	45.7
          

          
            	Female
            	284
            	54.3
          

          
            	Age group
            	60-69
            	285
            	54.5
          

          
            	70-79
            	182
            	34.8
          

          
            	Over 80
            	56
            	10.7
          

          
            	M (SD)
            	69.70 (7.00)
          

          
            	Number of families
            	One person
            	88
            	16.8
          

          
            	Two people
            	240
            	45.9
          

          
            	Three people
            	90
            	17.2
          

          
            	Four or more people
            	105
            	20.1
          

          
            	M (SD)
            	2.53 (1.25)
          

          
            	Presence of religion
            	Christianity
            	108
            	20.7
          

          
            	Catholic
            	80
            	15.3
          

          
            	Buddhism
            	59
            	11.3
          

          
            	No religion
            	266
            	50.9
          

          
            	Others
            	10
            	1.9
          

          
            	Subjective economic status
            	Very hard
            	9
            	1.7
          

          
            	A bit hard
            	119
            	22.8
          

          
            	Normal
            	292
            	55.8
          

          
            	Well off
            	97
            	18.5
          

          
            	Live very well
            	6
            	1.1
          

          
            	M(SD)
            	2.95(0.73)
          

          
            	Education level
            	Uneducated
            	34
            	6.5
          

          
            	Elementary school
            	115
            	22.0
          

          
            	Middle school
            	91
            	17.4
          

          
            	High school
            	139
            	26.6
          

          
            	University & more
            	144
            	27.5
          

          
            	Presence of spouse
            	Have a spouse
            	392
            	75.0
          

          
            	Bereaved
            	108
            	20.7
          

          
            	Separated or divorced
            	22
            	4.2
          

          
            	Single
            	1
            	0.2
          

          
            	Monthly living expenses
            	Less than 500,000 won
            	24
            	4.6
          

          
            	510,000-1,000,000 won
            	105
            	20.1
          

          
            	1,010,000-1,500,000 won
            	152
            	29.1
          

          
            	1,510,000-2,000,000 won
            	94
            	18.0
          

          
            	2,010,000-2,500,000 won
            	72
            	13.8
          

          
            	2,510,000-3,000,000 won
            	39
            	7.5
          

          
            	Over 3,010,000 won
            	37
            	7.1
          

          
            	Subjective health status
            	Very bad
            	6
            	1.1
          

          
            	Bad
            	95
            	18.2
          

          
            	Normal
            	243
            	46.5
          

          
            	Good
            	130
            	24.9
          

          
            	Very good
            	49
            	9.4
          

          
            	M(SD)
            	3.23(0.89)
          

        

        

      

      
        2. 성공적 노화, 이웃ㆍ친구관계망, 자아탄력성의 일반적 경향
        성공적 노화 척도는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항별 응답 중에서 ‘나는 움직일 수 있는 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다(M=4.04, SD=0.90)’ 문항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나는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를 많이 하는 편이다(M=3.04, SD=0.91)’ 문항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노인들이 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으나 코로나19라는 상황 등으로 인해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가 낮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인의 이웃ㆍ친구관계망을 살펴봄에 있어서Table 2 구조적 특성을 보면, 노인의 이웃ㆍ친구관계망의 크기는 5-9명이 3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친밀감을 느끼는 대상은 동네 이웃이 40.7%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관계 지속기간은 평균 25.5년으로 나타났다. 이웃ㆍ친구와의 거주근접성은 ‘걸어서 30분 미만의 근거리에 사는 비율이 56.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접촉빈도 및 전화통화빈도는 ‘1주일에 1-2번’이 각각 31.4%, 37.7%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거의 매일’도 각각 12.0%, 13.6%로 나타나 이웃ㆍ친구와의 접촉빈도 및 전화통화빈도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 
				
          

          
            Structural and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network of neighbors and friends
            N=523

          
          

        

        
          
            
              	Variable
              	Category
              	Frequency (%) M(SD)
            

          
          
            	
              Structural Characteristics
            
            	1-4 people
            	157(30.0)
          

          
            	5-9 people
            	164(31.4)
          

          
            	Network size (M=9.62 people)
            	10-14 people
            	101(19.3)
          

          
            	15 or more people
            	101(19.3)
          

          
            	Intimacy target (average relationship period =25.5 years)
            	Neighbors
            	213(40.7)
          

          
            	Friend (home, school)
            	163(31.1)
          

          
            	A member of a social gathering
            	50( 9.6)
          

          
            	Fellows (religion, workplace)
            	95(18.1)
          

          
            	Others
            	2( 0.4)
          

          
            	Residence proximity
            	Less than 10 minutes on foot
            	144(27.5)
          

          
            	Less than 10-30 minutes on foot
            	149(28.5)
          

          
            	30 minutes on footless than an hour by car
            	157(30.0)
          

          
            	Less than 1-2 hours by car
            	46( 8.8)
          

          
            	More than 2 hours by car
            	27( 5.2)
          

          
            	Contact frequency
            	Almost every day
            	63(12.0)
          

          
            	3-4 times a week
            	123(23.5)
          

          
            	1-2 times a week
            	164(31.4)
          

          
            	1-2 times a month
            	106(20.3)
          

          
            	No more than 1-2 times in 3 months
            	67(12.8)
          

          
            	Frequency of telephone conversation
            	Almost every day
            	71(13.6)
          

          
            	3-4 times a week
            	126(24.1)
          

          
            	1-2 times a week
            	197(37.7)
          

          
            	1-2 times a month
            	85(16.3)
          

          
            	No more than 1-2 times in 3 months
            	44( 8.5)
          

          
            	
              Functional Characteristics
            
            	Emotional support
            	3.79( 0.73)
          

          
            	Instrumental support
            	2.85( 0.84)
          

          
            	Support of neighbors and friends (range=1-5)
            	Informational support
            	3.68( 0.73)
          

          
            	Total support of neighbors and friends
            	3.44( 0.63)
          

        

        

        이웃ㆍ친구관계망의 기능적 특성인 이웃친구지지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노인은 이웃ㆍ친구에게 정서적 지지(M=3.79, SD=0.73)를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다음으로 정보적 지지(M=3.68, SD=0.73), 도구적 지지(M=2.85, SD=0.8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이웃ㆍ친구지원망(M=3.44, SD=0.63)은 중간점수인 3점보다 다소 높았다.

        자아탄력성 척도는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항별 응답 중에서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M=3.85, SD=0.77)’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나는 늘 가던 길 보다는 새로운 길을 좋아한다(M=2.91, SD=0.96)’가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전체 성공적 노화와 자아탄력성의 평균점수는 각각 3.52점, 3.33점으로 중간점수인 3점보다 모두 높게 나타나 조사대상 노인이 인지하는 성공적 노화와 자아탄력성 수준이 다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3. 이웃ㆍ친구관계망크기, 이웃ㆍ친구지지정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노인의 이웃ㆍ친구관계망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때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의 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분석과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이웃ㆍ친구관계망의 구조적, 기능적 특성을 나누어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각각 살펴보았는데, 이웃친구관계망의 구조적 특성변수는 친밀하게 지내는 이웃과 친구 수를 의미하는 이웃ㆍ친구관계망크기를, 기능적 특성변수는 전체 이웃ㆍ친구지지정도를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의 충족 여부를 살펴보았다.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변수들의 분산팽창계수(VIF)의 범위가 1.21∼1.95로 나타나 10보다 현저히 작았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을 확인하고자 Durbin-Watson 검정을 실시한 결과, 계수값이 2에 근접한 1.78로 나타나 잔차항 간에 상관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노인의 이웃ㆍ친구관계망크기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단계 1에서 통제변수와 함께 독립변수인 이웃ㆍ친구관계망크기가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학력, 주관적 경제상태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웃ㆍ친구관계망크기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하고도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β=0.186, p<0.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 2에서 독립변수인 이웃ㆍ친구관계망크기가 종속변수인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β=0.120, p<0.01)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0% (F=41.80, p<0.001)로 단계 1보다 25%포인트 증가하였다. 단계 3에서는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이 종속변수인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β=0.578, p<0.001)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단계 2에서 이웃ㆍ친구관계망크기의 영향력이 0.120에서 0.013으로 감소함과 동시에 유의미하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이웃ㆍ친구관계망크기와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웃ㆍ친구관계망크기는 자아탄력성을 통해 성공적 노화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68%(F= 120.00, p<0.001)로써 단계 2보다 28%포인트 증가하였다.

        
          Table 3. 
				
          

          
            Mediation effect of ego-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ze of the social network of neighbors and friends and successful aging
            N=523

          
          

        

        
          
            
              	Stage
              	Step 1 (independent variable -> parameter)
              	Step 2 (independent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Step 3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 dependent variable)
            

            
              	neighbors/friends network size -> ego-resilience
              	neighbors/friends network size -> successful aging
              	neighbors/friends network size, ego-resilience -> successful aging
            

            
              	Variable
              	B
              	
                β
              
              	B
              	
                β
              
              	B
              	
                β
              
            

          
          
            	Control variable
            	Gender
            	0.008
            	0.007
            	-0.032
            	-0.025
            	-0.037
            	-0.029
          

          
            	Age groups
            	0.028
            	0.033
            	-0.039
            	-0.040
            	-0.057
            	-0.059*
          

          
            	Education level
            	0.082
            	0.183**
            	0.151
            	0.297***
            	0.098
            	0.191***
          

          
            	Presence of spouse
            	-0.048
            	-0.036
            	-0.029
            	-0.019
            	0.002
            	0.001
          

          
            	Presence of religion
            	0.074
            	0.064
            	0.101
            	0.078*
            	0.053
            	0.041
          

          
            	Subjective economic status
            	0.100
            	0.115*
            	0.096
            	0.098*
            	0.031
            	0.032
          

          
            	Subjective health status
            	0.074
            	0.092
            	0.298
            	0.327***
            	0.249
            	0.274***
          

          
            	Independent variable
            	Neighbors/friends network size
            	0.098
            	0.186***
            	0.072
            	0.120**
            	0.008
            	0.013
          

          
            	Parameter
            	Ego-resilience
            	
            	
            	
            	
            	0.655
            	0.578***
          

          
            	R2
            	
            	0.15
            	0.40
            	0.68
          

          
            	F
            	
            	11.46***
            	41.80***
            	120.00***
          

        

        
          
            *p<0.05, **p<0.01, ***p<0.001
          

          
            *Dummy variables: Gender(female=0, male=1), Spouse & Religion(have not=0, have=1)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Fig. 1), 매개모형에서의 Z값이 1.96보다 큰 4.16(p<0.001)으로 나타나 이웃친구관계망크기와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는데 이때, 자아탄력성은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성을 함께 고려했을 때 이웃ㆍ친구관계망의 크기가 성공적인 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먼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탄력성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경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간접효과는 0.108로 나타났다.

        
          
          

          Fig. 1. 
				
          

          
            Mediation effect of ego-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ze of the social network of neighbors and friends and successful aging.
          
          

          

        

        노인의 이웃ㆍ친구지지정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단계 1에서 통제변수와 함께 독립변수인 이웃ㆍ친구지지정도가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학력,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건강상태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웃친구지지정도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하고도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β=0.352, p<0.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 2에서 독립변수인 이웃ㆍ친구지지정도가 종속변수인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β=0.322, p<0.001)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8%(F=58.71, p<0.001)로 단계 1보다 24%포인트 증가하였다. 단계 3에서는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이 종속변수인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β=0.530, p<0.001)하였으며, 이웃ㆍ친구지지정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β=0.136, p<0.001)도 단계 2(β=0.322, p<0.001)보다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 따라서 노인의 이웃ㆍ친구지지정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이 부분매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웃ㆍ친구지지정도는 성공적 노화에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자아탄력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웃ㆍ친구지지정도는 성공적 노화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69%(F=128.48, p<0.001)로 단계 1보다 21%포인트 증가하였다.

        
          Table 4. 
				
          

          
            Mediation effect of ego-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pport of neighbors and friends and successful aging
            N=523

          
          

        

        
          
            
              	Stage
              	Step 1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Step 2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tep 3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dependent variable)
            

            
              	neighbors/friends support -> ego-resilience
              	neighbors/friends support -> successful aging
              	neighbors/friends support, ego-resilience -> successful aging
            

            
              	Variable
              	B
              	
                β
              
              	B
              	
                β
              
              	B
              	
                β
              
            

          
          
            	Control variable
            	Gender
            	0.043
            	0.038
            	0.006
            	0.005
            	-0.020
            	-0.015
          

          
            	Age groups
            	0.011
            	0.013
            	-0.059
            	-0.062
            	-0.066
            	-0.068*
          

          
            	Education level
            	0.060
            	0.132*
            	0.125
            	0.245***
            	0.089
            	0.175***
          

          
            	Presence of spouse
            	0.039
            	0.029
            	0.049
            	0.033
            	0.026
            	0.017
          

          
            	Presence of religion
            	0.047
            	0.041
            	0.065
            	0.050
            	0.037
            	0.028
          

          
            	Subjective economic status
            	0.092
            	0.106*
            	0.085
            	0.087*
            	0.030
            	0.031
          

          
            	Subjective health status
            	0.081
            	0.101*
            	0.301
            	0.331***
            	0.252
            	0.277***
          

          
            	Independent variable
            	Neighbors/friends support
            	0.322
            	0.352***
            	0.334
            	0.322***
            	0.141
            	0.136***
          

          
            	Parameter
            	Ego-resilience
            	
            	
            	
            	
            	0.601
            	0.530***
          

          
            	R2
            	
            	0.24
            	0.48
            	0.69
          

          
            	F
            	
            	19.73***
            	58.71***
            	128.48***
          

        

        
          
            *p<0.05, ***p<0.001
          

          
            *Dummy variables: Gender(female=0, male=1), Spouse & Religion(have not=0, have=1)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Fig. 2), 매개모형에서의 Z값이 1.96보다 큰 7.73(p<0.001)으로 나타나 이웃친구지지정도와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자아탄력성은 이웃ㆍ친구지지정도와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였는데 이는 이웃ㆍ친구지지정도가 성공적 노화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직접효과 0.322), 자아탄력성을 거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간접효과 0.187) 것이다. 총효과는 0.509로 높게 나타났다.

        
          
          

          Fig. 2. 
				
          

          
            Mediation effect of ego-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pport of neighbors and friends and successful aging.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성공적 노화에 노인의 이웃ㆍ친구관계망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서 노인의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웃ㆍ친구관계망의 특성을 구조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구조적 특성에서 이웃ㆍ친구관계망크기는 5-9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친밀감을 느끼는 대상은 동네이웃과 고향친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친밀한 대상과의 관계 기간은 10-20년이 가장 많았으며, 거주근접성은 ‘걸어서 30분 미만’의 근거리에 사는 비율이 56.0%, 접촉빈도나 전화통화빈도는 ‘1주일에 1-4번’이 각각 과반수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친밀한 대상과 가까운 거리에서 빈번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이웃ㆍ친구관계망의 기능적 특성에서는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를 도구적 지지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의 성공적 노화와 자아탄력성의 전체평균은 각각 3.52점, 3.33점으로 모두 중앙값인 3점보다 높아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노인의 이웃ㆍ친구관계망크기 및 이웃친구지지정도와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탄력성은 이웃ㆍ친구관계망크기와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이웃ㆍ친구관계망크기는 자아탄력성을 통해 성공적 노화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의 이웃ㆍ친구지지정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웃ㆍ친구지지정도는 성공적 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자아탄력성을 높임으로써 성공적 노화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이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Park & Kim 2019; Son 2019; Kwon 2020), 이는 다시 성공적 노화를 촉진시키다(Dilip et al. 2013; Lee et al. 2021)는 연구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 및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이웃ㆍ친구관계망크기와 이웃ㆍ친구지지정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웃ㆍ친구관계망크기와 이웃ㆍ친구지지 모두 성공적 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성공적 노화에 이웃ㆍ친구지지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류하는 이웃ㆍ친구의 수도 중요하지만 친밀하고 의지가 되는 이웃ㆍ친구와의 지원교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들에게 이웃ㆍ친구는 가족과 함께 일차적이고 비공식적인 관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비슷한 생활주기를 함께 경험하면서 다양한 변화 속에서 서로 의지해 온 사회적 관계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Yoo & Kim(2019)의 연구에서 가족지지보다 친구지지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듯이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웃과 친구는 가족 이상의 기능을 하는 관계망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노인이 서로의 자원을 공유하는 이웃이나 친구와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이들의 성공적 노화 수준을 높이는데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웃ㆍ친구와의 관계가 좋고, 이웃ㆍ친구의 지지 등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 수준도 높아진다는 연구결과(Song et al. 2016; Sa et al. 2017; Seo 2018; Son 2019)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요보호 노인에 대한 일상적이고 정서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국가중심의 공식 돌봄지원 체계와 별도로 지역에 기반한 다양한 맞춤형 돌봄공동체 방식의 운영방안이 확충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이웃ㆍ친구와 같은 사적 관계망이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즉,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돌봄이 제공되도록 조직하고, 지역주민을 비롯한 이웃, 친구 등 다양한 주체들이 돌봄 제공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 방식의 돌봄은 노인들이 친근한 이웃과 친구의 돌봄을 받으면서 원래 살던 지역에서 친숙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나아가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상 돌봄이 가능하다면, 노인들은 더 오랜기간 동안 자립적인 노년기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웃 만들기, 친구 맺기, 인터넷 및 SNS를 통해 이웃이나 친구와의 교류를 촉진하고, 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며, 지역적 인프라와 네트워크망을 구축하여 관계망의 유지 및 확장에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는 시스템 마련 등의 실천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노인 개인의 특성과 지역 환경에 맞는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의 이웃ㆍ친구관계망크기, 이웃ㆍ친구지지정도와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이웃친구관계망의 크기와 이웃ㆍ친구지지정도가 모두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고, 이 자아탄력성이 성공적 노화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기의 성공적 노화에 자아탄력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심리적 특성에 대한 노인의 인식이 부족하고, 정보의 부재로 인해 자아탄력성 증진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을 비롯한 심리적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증진을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노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삶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노인의 일상생활과 정신적ㆍ심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서비스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실천기술을 경험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자아탄력성이 증진되고, 이로 인해 이들의 성공적 노화 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이웃ㆍ친구관계망의 구조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의 중요성과 함께, 노인의 자아탄력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를 토대로 성공적인 노화를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상생활 및 심리적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이웃ㆍ친구관계망은 노인에 대한 폭넓은 설명을 제공하고, 노인의 삶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며, 이웃ㆍ친구관계망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내실 있는 정책 수행을 통해 사회에서 노인들이 유기적으로 기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성공적 노화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 그리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G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회활동이 활발한 60대 대졸 이상의 젊은 노인들이 많이 표집되었다는 점, 그리고 대규모의 체계적 표집이라기 보다는 편의 표집으로 조사대상자를 확보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노인에게 중요한 자원으로서 이웃ㆍ친구관계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웃ㆍ친구관계망의 구조적, 기능적 특성을 구분하고 이러한 특성들이 노인에게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등 다차원적으로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인집단이 커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후속 연구에서는 노인집단을 계층, 성, 연령 등으로 구분하여 이웃친구관계망의 의미를 더 분석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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